
 

 

 

 
독재는 언제 왜 무너지나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19.10.08. 

 

 

 

지난달 말 튀니지에서 민주화 이후 두 번째 대선이 치러졌다. 2011 년 `아랍의 봄` 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여느 신흥 민주주의 경우처럼 튀니지 유권자는 기성 정치인의 무능을 

심판했다. 이달 중순 무소속 헌법학자와 언론사 최고경영자(CEO) 출신 후보자의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예상 밖의 선거 결과와 함께 8 년 전 혁명에 쫓겨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한 독재자 벤 

알리가 암 투병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0 년 12 월 튀니지의 작은 도시에서 

청과 노점상을 하던 청년 부아지지가 부패한 공무원의 단속 횡포에 항의해 분신했다. 이후 

전국으로 번진 반독재 시위가 주변 국가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아랍 민주화 

혁명의 시작이었다. 튀니지, 이집트, 예멘, 리비아, 시리아의 정권이 붕괴 직전에 몰렸고 

시리아를 제외한 네 나라의 독재자가 물러났다. 장기 절대권력이 평화 시위대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졌다. 올해에도 알제리와 수단의 독재자가 시민의 거센 저항에 밀려 퇴진했다. 

아랍 독재정권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독재는 별다른 전조현상 없이 극적으로 무너진다. 체제 특성 때문이다. 억압·감시·통제 

체제하에서는 정확한 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내부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어도 독재자, 엘리트, 시민 모두 그 징후를 느끼지 못한다. 정권 엘리트는 거짓 

충성 경쟁에 바쁘고 시민들은 공포정치 아래서 폭발 직전의 불만을 숨길 수밖에 없다.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 기제 때문에 체제 몰락의 예고를 눈치챌 수 없다는 것이 독재의 

아이러니다. 

 



 

 

독재자와 측근 엘리트가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 실제 취약함을 구분하지 못할 때 정권은 

무너진다. 폭압정치, 부패, 빈곤은 독재정권의 약점이지만 몰락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 

독재정권이 매우 우발적 사건으로 여론 장악력을 잃는 순간 위기는 시작된다. 자신의 

취약한 지지 기반을 미처 몰랐던 독재자는 시민의 불 같은 분노에 당황하고 개혁을 

약속한다. 냉혹한 독재자의 단호한 정권 수호 의지를 기대했던 엘리트는 이에 딴마음을 

먹기 시작한다. 숙청이 난무한 가운데 눈치 보기로 유지되어온 엘리트의 과잉 충성은 쉽게 

변한다. 엘리트 몇 명이 정권의 생존을 불안해하자마자 독재자에 대한 변심이 전체로 

퍼지고 빠른 이탈이 이어진다. 결국 군의 중립 선언이 뒤따른다. 

 

독재자가 시위에 대한 강력한 철퇴 대신 유화책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더욱 과감히 퇴진을 

요구한다. 폭압이 잠시나마 약해질 때 혁명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빠르게 높아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마련이고 시위대는 

더욱 분노한다. 현실과 기대수준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시민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더욱 

거세게 저항을 조직한다. 동시에 일반 시민이 시위 참여를 두려워할 때 용감한 소수가 

시위를 선도하고 주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위대 규모는 점점 커져간다. 

 

아랍의 봄 혁명 초기에도 장기 독재자들은 공포정치의 여론 왜곡 때문에 대국민 사과와 

유화책을 자신 있게 발표했다. 이는 측근 엘리트의 결속을 바로 깨뜨리고 성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독재를 극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적 원인이었다. 

 

그런데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난 여러 국가들 가운데 튀니지만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독재로 회귀했거나 내전을 치르는 중이다. 

 

민주화의 장애물은 어디든 비슷하지만 독재 몰락 이후의 결과는 각 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유한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아랍의 사례를 보면 혁명 발발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 

안착 사이에는 별 연관성마저 없어 보인다. 혁명은 독재자가 한순간 장악력을 놓칠 때 

우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안정적 민주주의는 결코 우연히 오지 않는다. 

 

 



 

 

* 본 글은 10 월 08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